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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내 카페서 열린 연주회에 직원 100여명 모여 성황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사내 연주회 이어갈 계획
다양성 포용하는 근무문화 조성 위해 노력할 것                          

2022. 10. 19. – 쿠팡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단 ‘드림위드앙상블’을 지난 17일 회사로 초대해 연주회를 열었다. 이번 연주회
는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회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예술단을 회사로 초청해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사내카페에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쿠팡 직원 100여명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쿠
팡 용인2캠프에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 16명도 회사의 초대를 받아 현장에 함께했다.

드림위드앙상블은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전문연주단체다. 2명의 스탭, 2명의 지도자와 11명의 정단원으로 구성된 드림위드앙상
블은 발달장애인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며 매년 80회 이상의 초
청연주를 소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특별행사로 넬슨만델라재단과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남아공 4대 도시 순회공연을 다녀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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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 12명은 1시간동안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돈 스탑 미 나우’ 등 앙코르 곡을 포함해 여덟 곡을 연주했다. 대중에게 익숙한
가요곡을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도 박자에 맞춰 박수로 호응하면서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쿠팡 직원 최진혁 씨는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수준 높은 연주였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주회는 쿠팡 포용경영팀에서 기획했다. 해당 팀은 국내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채용 및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조직
이다. 포용경영팀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는 직원들이 장애와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을 가질 수 있는 사내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직원들이 더욱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 “다음번에는 시각장애인 실내관현악단을 회사로 초청해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옥주 드림위드앙상블 이사장은 “드림위드앙상블 가족들도 모두 쿠팡의 팬”이라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 관람해 주신 쿠팡 직원
여러분들께 오늘 연주가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도 연주회를 관람하고 단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건넸다. 강 대표는 “직원들에게 감동적인 음악을 들려준 단원 분
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근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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